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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나는 햇님반에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. 안나는 

햇님반 선생님인 리 형제님과 리 자매님을 

좋아했어요.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았어요. 

노랫말을 배우는 것도 좋아했어요.

하지만 이제 안나는 햇님반에 갈 수 없어요. 

오늘 안나는 새로운 초등회 반에 들어가게 

되었거든요. 이제 안나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

될 거예요. 노래 시간에 새로운 줄에 앉게 될 거고, 

이제 새로운 교실에서 공과를 들을 거예요.

안나는 긴장이 되었어요. 안나는 리 자매님과 

함께 앉고 싶었어요. 초등회 교실로 들어가면서 

안나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.

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안나를 보며 활짝 

웃으셨어요. “안녕? 난 볼 자매라고 해. 너는 

이름이 뭐니?”

“저는 안나예요.” 안나가 말했어요.

볼 자매님은 옆에 놓인 의자를 

손바닥으로 살짝 두드리며 

말씀하셨어요. “내 옆에 앉을래? 나도 

초등회는 이번이 처음이란다.”

안나는 볼 자매님 옆에 앉았어요. 

“제가 도와드릴게요.” 저는 노래를 다 

알아요!”

“고마워.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걸!” 

볼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.

곧 안나의 친구 베스가 들어왔어요. 

작년에 베스는 안나와 함께 햇님반에 

있었어요. 베스는 안나 옆에 

앉았어요.

“얘는 베스예요.” 안나가 

볼 자매님에게 말했어요.

안나는 활짝 웃었어요. 

안나는 새로운 초등회 

반이 좋아졌어요! ●

제인 맥브라이드
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
삽
화

: 
토

비
 뉴

섬

새로운 선생님


